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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절주생활”

인천시, 지하철 절주홍보로 음주인식 개선에 박차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음주폐해예방의 달(11월)을 맞아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시정광고판을 활용해 내년 8월까지 절주생활

실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혼술이 늘어남에 따라 혼술 

대신 혼쿡(혼자서 요리하기), 홈트(집에서 운동하기)로 술과 거리를 두고 

건강생활을 실천하자는 내용이다. 

음주는 각종 질병과 암 발생의 원인이 되며 사망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음주운전, 교통사고, 폭력 등)를 

야기하는 등 음주로 인한 폐해가 많지만 흡연 피해에 비해 문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인천시 고위험음주율이 전국 시ž도 중 4~5위로 높아 음주 관련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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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앞으로 음주폐해예방 관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절주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정형섭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음주문화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로 

고위험음주율과 건강위험을 낮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지하철 모서리 광고판 게시 절주 포스터)


